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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부산-헬싱키 노선은 국민 이동편의성과 지역균형발전 
등을 위해 신설 하였습니다.  

□ 부산-헬싱키 노선 신설은 ‘15년부터 양국 항공당국 간 지속* 논의

된 사항으로 

* 항공협상 2차례(‘17년, ’19.6월), 실무면담 4차례(’15년, ‘16년, ’18년, ‘19.4월)

ㅇ 지역주민의 항공편 이용 편리성을 증진하고 인천공항 허브화에 

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3회 수준의 공급력을

부산-헬싱키 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.

※ 현재 일본은 주34회(4개도시), 중국은 주28회(6개도시) 등 복수의 도시

에서 핀란드(헬싱키)로 운항 중

□ 국적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부산-헬싱키 노선 운수권을 배분할 

예정이며, 대형항공사(FSC) 뿐만 아니라 중장기 노선 운항을 검토

중인 저비용항공사(LCC)에도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.

□ 앞으로 국민의 편의증진, 인천공항 허브화, 지역균형발전, 항공

산업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
< 보도내용(6.13, 조선일보) >

◈ 느닷없는 부산-헬싱키 노선...국내 항공사들 뿔났다

ㅇ 부산-헬싱키 노선 신설로 국적항공사의 승객 감소 우려 및 장거리 노선을
인천공항에 집중하는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과 배치


